
【한일공동성명】 

다음세대를 위한 평화와 환경에 대한 책임, 

핵무기금지조약교섭을 즉시 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원폭투하된지 71년을 맞는 나가사키에 제9회 PEACE&GREEN BOAT가 입항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참가자들은 평화와 환경을 생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웃으로 공존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우리는 원폭투하로 생명을 빼앗긴 한반도에서 온 분들을 포함해 수 많은 희생자를 애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핵무기폐기와 평화를 호소하고 계신 한일 피폭자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 세계의 주목을 받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피폭지방문이 실현된것도 이러한 

피폭자 여러분이 긴 세월에 걸친 노력의 성과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런 참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전쟁을 포기한 일본의 평화헌법의 의의를 우리는 다시금 

재확인합니다.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실현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히로시마 · 나가사키가 

경험한 비인도적인 파멸과 세계 각지의 핵실험으로 인해 사람들과 환경에 미칠 되돌릴 수 없는 

영향을 생각할 때 핵무기가 두번 다시 의도적이든 우발적이든지 사용할 수 없음을 보증하는 것은 

인류사회 최우선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 핵문제를 포함해 아시아에서는 핵을 포함한 군비경쟁이 진척되고 

있는 것은 진심으로 우려할 사태입니다. 

 

 또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심각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한일양국이 원전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구환경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편에서의 원전가동은 나가사키원폭의 재료물질인 플루토늄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이런 

상황이 예고 없이 파멸적인 사태로 이어질 위험성을 우리는 진지하게 직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해 핵무기금지조약교섭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일본과 한국 정부의 책임은 중대합니다. 한일정부는 핵억지력이라는 공포논리에 의거한 정책을 

취하며 핵무기금지조약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 지금, 이런 정책을 완전히 전환시켜 

핵무기금지조약교섭에 참가해야만 합니다. 핵무기금지조약교섭을 진행하는것은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 움직임을 진전시키는 것에도 연결됩니다. 

 

 나가사키를 마지막 피폭지로 해야 합니다. 핵무기는 결코 허용해서는 안될 비인도적인 무기라는 

점을 국제적인 법규범으로 확립해 인류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기 위해 우리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16년 8월 5일 

나가사키에서 

 

PEACE&GREEN BOAT 2016 

환경재단   피스보트 

 

 


